
74	 리 아 호나

줄리 코닐리어스-황

실화에	근거함

“인간이 선택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찬송가, 175장)

카리의 가족은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모여 앉았어요. 모두 경건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아빠는 카리의 동생 리브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아빠가 리브를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에릭을 위해 기도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거들었어요. 엄마는 가족이 에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켰어요.

에릭은 카리의 오빠예요. 에릭이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기 

에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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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만 해도, 에릭과 카리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카리는 

오빠와 함께했던 재밌는 모든 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에릭은 엄마 아빠에게 더는 교회 회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카리와 카리의 가족은 너무 놀랐고 

슬펐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에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에릭이 성신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아빠는 에릭의 마음이 밝아져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엄마는 에릭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에릭을 도와서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자주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생각해 보니, 카리는 조금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에릭을 교회로 다시 데려오시지 않는 걸까요?

결국, 리브가 기도하려고 입을 연 그때, 카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카리가 불쑥 내뱉었어요. 모두 놀란 눈으로 

카리를 쳐다보았지만, 카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죠. 

잠시 동안,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리야.” 아빠가 말했어요. “오늘 

학교에 다녀왔을 때, 책가방은 잘 

걸어두었니?”

“네?” 카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카리의 책가방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카리가 현관 

쪽을 힐끗 돌아보니 카리의 가방은 리브의 가방 옆에 걸려 있는 

대신, 바닥에 던져진 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대답했어요. 카리는 고개를 숙여 무릎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가방을 걸어 놓으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 카리가 투덜댔어요. 카리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카리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한 걸까요?

삽
화

: 
멜

리
사

 맨
윌

“우리가 에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문제는 에릭이 지금은 듣지 않는다는 거지.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너는 엄마가 가방을 걸라고 할 때 앞으로도 계속 무시할 

거니?”

“아니요, 아닐걸요.” 카리가 대답했어요.

“언젠간 내 말을 듣겠지!” 엄마가 카리에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카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아마 에릭 오빠도 언젠가는 귀를 기울이겠네요.” 

카리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셨지요.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이란다. 아마 

에릭은 아직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카리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은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리브는 에릭이 성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리브가 기도를 

하는 동안, 카리는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리브가 가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동안, 카리는 그 받은 축복들에 추가할 또 

한 가지 축복이 생각났어요. 이제 기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기도를 마쳤을 때, 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릭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분은 카리도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도요.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선택의지란 무엇일까요?

선택의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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